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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한 꽃향기와 따스한 햇살이 지난 시간의 수고로움을 어루만지며 편안한 봄소식을 전해오
고 있습니다. 희망을 열어가는 좋은 절기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
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불교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에 우리 종단이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함께한 지도 어느새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인 참여와 성원으로 이제는 불교산업과 문화발전의 튼실한 동력이 되었다는 모두의 자긍심도 
한층 높아진 듯합니다.

  그동안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특별시의 긴밀한 협조에 
힘입어, 양적 성장과 더불어 내용의 구성에서도 불교산업 성장과 전통문화 콘텐츠개발이라는 알찬 
성과를 이루며 당당히 한국불교의 3대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불교박람
회인 ‘샤먼 국제 불사용품 전람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하여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교류
를 확대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취들이 더해져 올해는 국내외 참가업체 
모두 규모나 분야에서 확장과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교류전의 경우 전년에 비해 두
배의 규모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유익함을 선물하고자, 여느 해
보다 진력을 다하고 참신한 박람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은 최근 몇 년간 대중들의 마음을 다독여온 힐링의 가치를 담아내고,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습관, 즉 수행법을 제안하면서 여러분
을 편안하고 친숙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망라한 전통공예분야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특히 우리
가 매일 사용하는 각종 의식구는 오랜 세월동안 전통공예의 산물로써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왔
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제안하는 다
양한 수행법과 전통공예를 통해, 행복한 나를 채우는 수행법을 찾아 일상이 빛나는 순간을 담
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최대 예술축제로 거듭난 붓다아트페스티벌 또한 한국과 세계의 불교미술시장의 허브
를 꿈꾸며, 지난 5년간 괄목할만한 성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불교
미술작품의 전시로 국제성을 가진 아트페어로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
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노력의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해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웃과 공동체의 행복이 넘치는 너그러움과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혜를 얻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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